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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특별연합지자체' 광역행정 효율 높인다

연천군, 오늘 시장·군수협 정기회의서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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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13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지난해 연천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 참석자
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13일 열리는 2021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한다.

12일 연천군에 따르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천 강화·옹진, 경

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지난 2008년 4월 협의회를 구성, 지금까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각종 정보교류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법률적 한계에 따른 전담조

직이 미비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DMZ 특별연합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전담조직 및 특별회계 조직을 설치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협의회가 내년 1월 특별자치단체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과정 등을 거쳐 2023년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본격

화하자고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경기·강원 접경지 협의회 한계



郡 '전담·특별회계 조직 설치' 주장

평화고속도로 등 남북교류 탄력 기대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인 DMZ 특별연합이 구성되면 공권력에 기초한 행정행위를 부분적으로 수

행하며 광역 차원에서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 성격을 갖는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 즉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

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포괄적 형태가 도입된다.

접경지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군은 DMZ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및 탄소 중립 특별도시 지

정에 탄력을 받고,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을 받아 동서 녹색 평화고속도로 추진사업에도 힘을 받는 등 접

경지역 남북교류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

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

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

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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